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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ived experiences of adult daughters who returned to their parents’s home after

divorce. We focused on the meanings of co-residence and the mechanism of their relationships. The participants of our in-depth

interviews were five pairs of divorced daughters (35-40 years) and their parents (61-69 years; three mothers and two fathers).

Our thematic analysis found that the divorce of the daughter made herself feel guilty and her parents feel sorry. Divorce was

an inevitable decision to the daughters and the parents had no choice but to accept her decision. However, the parents in

general did not want to disclose their daughters’ divorce to others.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was pleasant and was more

advantageous than disadvantageous for daughters who returned to their parents after a hard marriage. The daughters’ relation-

ships with their fathers tended to be superficial whereas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were very close and ambivalent. Some

parents stated that living with a divorced daughter was different from living with the same daughter before she got married.

These parents were worried about the divorced daughter’s uncertain later life and, therefore, tried to support her in various

ways. Most parents regarded the co-resident daughter as a child who was not an adult yet. At the same time, some parents

regarded the daughter as a “big girl” whom they wanted to depend on.

--------------------------------------------------------------------------------------------------------

▲주제어(Key words) : 이혼한 딸(divorced daughter), 부모-자녀 관계(parent-child relations), 세대 간 동거(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부메랑족(boomerang kids). 연결된 생애(linked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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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딸과 그의 

부모의 목소리를 통해, 딸의 이혼과 이혼 후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 그리고 이혼한 딸과 부모 간의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발

달과업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개별 개체로 성장해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을 전제로 의미 

있는 타자들과 다양한 상호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인해 이러한 기본적인 발달과정을 달성하

기도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삶의 전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캥거

루족의 삶과 이들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성인자녀는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

라서는 다양한 부모 돌봄이나 부양 행동을 하는 등 동거

하는 부모-성인자녀 간 상호작용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

다(Y. Choi, 2014; Y. Lee, S. Kim, Y. Lee, & H. Choi,

2011; Y. Lee, Y. Lee, H. Choi, & H. Lee, 2011; M.

Sung, Y. Choi, S. Choi, & J. Lee, 2017; M. Sung, J.

Lee, Y. Choi, & S. Choi, 2017). 또한 성인자녀와 부모

가 동거하는 주된 이유는 자녀의 비혼 상태 때문이었으

며, 두 세대 간 관계만족도는 높거나 적어도 비혼 성인자

녀와의 동거가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삶의 질에는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

혼 성인자녀와의 동거를 당연시 하며, 부모-성인자녀 간 

분화 수준이 낮은 한국 가족의 독특성이 캥거루족 가족의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해외 선행연구들(A. Gonzales, 2007; E. Kins,

W. Beyers, B. Soenens, & M. Vansteenkiste, 2009; M.

Messineo & R. Wojtkiewicz, 2004; K. Newman & S.

Aptekar, 2006; J. Suitor & K. Pillemer, 1988)을 보면,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부모의 행복과 생활만족 수준을 낮

추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진 연구결과와, 앞의 연구결

과와는 상반되게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오히려 부모의 삶

에 활력이 되는 등 부모의 행복과 생활만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대조적

인 연구결과에는 가족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의 차이나 성

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자율적 선택 여부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성인자녀 동거에 관한 선행연구의 지

평을 확대하면서도 성인자녀의 이혼이라는 생애 사건이 

그 후의 삶이나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는 딸

과 그들의 부모의 목소리를 통해 이혼과 동거, 그리고 부

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혼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주로 이혼 제도에 대한 연구들(J.

Cheong, 2013; E. Cho, 2007; J. Sung & S. Yang,

2006), 이혼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들(H. Joo, 2016; J.

Moon & M. Kim, 2017; C. Noh, K. Ham, M. Kim,

H. Kim, & S. Cheon, 2014), 이혼 당사자의 이혼 후 적

응에 대한 연구들(C. Lim, 2014; S. Ok & M. Sung,

2004; H. Park & G. Han, 2006; S. Son, 2013),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

들(S. Kim, 2014; K. Kim & K. Ha, 2012; C. Noh et

al., 2014)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최근에 이루어진 이혼에 대한 연구들은 이혼 자

체를 가족이나 사회 문제로 보고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생애 사건임을 전제하고서 이혼 이

후의 적응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배경에는 이혼율과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전제되

어 있다. 최근의 이혼율을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조이혼율이 2.0을 넘어 2003년에는 3.4까지 올랐고 2016년

에도 2.1 정도에 이르러 20 여 년 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7a). 또한 이혼에 대한 태

도도 변화하여,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던 비율

이 2008년에는 58.6%였으나 2016년에는 39.5%로 19.1%p

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7b).

그러나 이혼율이나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와는 무관하

게 여전히 이혼 당사자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

문에 이혼 후 적응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었다(S. Kim,

2014; C. Lim, 2014; C. Noh et al., 2014). 특히 동일한 

이혼이라는 생애 사건을 경험한 경우에도 젠더 차별이 있

어, 남성보다 여성의 이혼을 여성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

문에 나타나는 생애 사건으로 간주하는 등 가부장적 인식

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본 연구에서도 

이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는, 부

모와 자녀의 삶은 한 데 묶여 있어서 한 세대가 경험하는 

생애 사건은 불가분하게 다른 세대의 삶과 연결된다고 보

며, 이를 연결된 삶(linked lives)으로 표현하였다(G. Elder,

1985). 이런 배경에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 연구들(P. Amato

& A. Booth, 1996; K. Bulcroft & R. Bulcroft, 1991; H.

Chung, 1993; T. Cooney, 1994; S. Ju, 2008; 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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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Y. Nam, 2010; D. Umberson, 1992; S. Yi, O.

Lee, & J. Kim, 2005)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성인자녀의 이혼이 부모와의 관계, 특히 성인자

녀와 부모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두고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사실 이혼 후 

부모와의 동거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결혼을 통해 독립한 체계의 구성원이 이전의 체계로 다시 

되돌아오는 문제가 아니다. 이혼한 자녀와 부모의 재동거

는 전체 체계의 상호작용 시스템과 역동성에 또 다른 영

향을 미치는 두 세대 모두의 생애 사건이 된다. 특히 자

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는 곧 부모

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미분화된 부모-자녀 관계를 갖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S. Lee, H. Shin, & E. Kim, 2012;

Y. Park & U. Kim, 2004) 하에서는 자녀의 이혼을 인생

에서의 ‘실패’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인식은 

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성인

자녀와의 동거는 성인자녀의 독립의 문제와 함께, 체계 

내 관계 역동성의 변화까지 직면하게 되면서 일상적으로 

말하는 캥거루족의 삶과는 또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딸과 그들의 부모의 시각과 목소리를 통해 

딸의 이혼 후 동거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볼 때, 부모-성인자녀 동거 연구와 이

혼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부모와 성인자녀 간 분리 수

준이 낮은 한국 가족에서 부모와 성인자녀 간 동거 경험

뿐만 아니라 내면적 상호작용 측면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

을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시사점은 궁극적으로 세대 간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자녀의 결혼지위 변화와 부모-성인자녀 관계

성인자녀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원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다.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관계, 즉 배우자와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므로, 원가족의 부모나 형제자매와

의 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 제도

는 두 성인의 배타적인 애정적 결속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관계는 

대부분은 약화된다(M. Barrett & M. McIntosh, 2015). 이

러한 속성 때문에 결혼을 다른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유대를 최소화하고 현재의 가족에만 집중하게 하는 ‘욕심 

많은 제도(greedy institution)’라고도 부른다(L. Coser,

1974).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의 결혼은 부

모와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생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 결과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데, N.

Sarkisain and N. Gerstel(2008)은 ‘결혼이 우리를 갈라놓

을 때까지’라는 제목 하에 자녀의 결혼이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저자들은 미

국의 전국 규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한 

자녀들이 결혼한 적이 없거나 이혼한 자녀들에 비해 부모

와 같이 사는 경우가 적고, 교류하는 빈도도 더 낮으며,

정서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덜 주고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으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시간 부족,

소득 변화, 건강 변화 등을 고려하고도 여전히 차이가 드

러나, 자녀의 결혼은 그 자체로 부모와의 결속을 약화시

킨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혼상태가 종결된다면 부모와의 결속

은 다시 회복될 것인가? 자녀의 결혼이 부모와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사건이 된다면, 그 반대가 되는 자녀의 이혼

은 부모와의 결속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가정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지되었는데, 부모와 

성인자녀간 유대를 살펴본 연구들(F. Bucx, F. Van Wel,

T. Knijn, & L. Hagendoorn, 2008; N. Sarkisian, 2006;

Sarkisain & Gerstel, 2008; T. Swartz, 2009)에 따르면,

이혼한 성인자녀가 결혼한 자녀에 비해 부모를 더 자주 

만나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으며, 연락도 자주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 즉 결혼이라는 ‘욕심 많은 제도’로부터 벗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자를 중심으로 관계 맺기를 하

지 않으며, 오히려 원가족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서 유대를 회복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이혼이라

는 생애 사건은 이혼한 자녀에게 제약이 되었던 시간이나 

에너지 자원을 회복하게 하면서 원가족과의 결속과 유대

를 이끄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건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와의 결속을 도모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녀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수록 부모는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게 되므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

는 안정적인 자녀보다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자녀에게 정서적,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제

공하게 된다(K. Fingerman, L. Miller, K. Birditt, & S.

Zarit, 2009)는 것이다. 이처럼 성인 자녀가 이혼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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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나 부모 쌍방이 모두 더 

많은 세대간 지원과 결속을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

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이혼은 부모와의 관계 전반을 고려해 보

았을 때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보인다고는 할 수 없다.

이혼한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부모와의 교

류나 동거, 기능적인 지원 교환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들

이 있으나(F. Bucx et al., 2008; N. Sarkisian, 2006;

Sarkisain & Gerstel, 2008; T. Swartz, 2009), 이러한 상

호작용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이나 결속 차원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일관된 상호작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N. Sarkisain and N. Gerstel(2008)의 연구에서는 이혼한 

딸은 결혼한 딸에 비해 부모와의 애정적인 결속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아들에게서

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자녀의 이혼이라

는 생애 사건은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이혼과 세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

아보기 어렵다.

자녀의 이혼과 부모의 삶, 부모-성인자녀의 관계에 관

심이 있는 본 연구는 생애과정관점의 연결된 삶(linked

lives)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생애과정관점의 핵

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 연결된 삶은 부모와 자녀의 삶

이 묶여 있어서 한 세대가 경험하는 생애 사건이 다른 세

대의 삶과 항상 연결된다고 보는 개념이다(G. Elder,

1985). 한 세대에서 결혼 상태나 고용상태, 건강상태의 변

화가 있다면 다른 세대의 삶에도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나 적응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

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P. Amato & A. Booth, 1996; K. Bulcroft

& R. Bulcroft, 1991; H. Chung, 1993; T. Cooney,

1994; S. Ju, 2008; H. Lee, 2004; Y. Nam, 2010; D.

Umberson, 1992; S. Yi, O. Lee, & J. Kim, 2005)은 많

다. 그러나 성인 자녀의 이혼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 자녀

의 이혼 후 부모-성인자녀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미국의 전국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의 이혼 역시 부

모-성인자녀 관계에 긴장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일부 

있을 뿐이며(G. Kaufman & P. Uhlenberg, 1998), 국내

에서는 성인 자녀의 이혼과 부모와의 관계 변화를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인구 고령화 및 이혼건수의 증가와 

함께 자녀의 이혼을 경험하는 부모의 수도 늘어남에 주목

한다면, 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이혼이

라는 생애 사건과 관련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한

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고, 자녀

의 실패는 곧 부모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맥락이 

존재하므로(S. Lee et al., 2012; Y. Park & U. Kim,

2004), 자녀의 이혼을 자녀의 인생에서의 ‘실패’로 간주하

고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한국 사회에서의 자녀의 이혼과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 

부모-성인자녀의 동거는 생애과정관점과 세대간 결속이론

에서 주된 관심을 기울여 온 연구 영역이다(W. Aquilino,

1990; V. Bengtson & R. Roberts, 1991; V. Bengtson &

S. Schrader, 1982; L. Lawton, M. Silverstein, & V.

Bengtson, 1994; L. White & S. Rogers, 1997). 그런데 최

근 1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부모-성인 자녀의 동거와 관련되는 연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L. Bell, G. Burtless, J. Gornick, & T.

Smeeding, 2007; B. Isengard & M. Szydllik, 2012; Y.

Kang, 2016; Y. Lee et al., 2011; S. Ma & F. Wen,

2016; K. Payne, 2012; J. Raymo & H. Ono, 2007; S.

Ruggles & M. Heggeness, 2008; S. Sassler, D.

Ciambrone, & G. Benway, 2008; I. Seiffge-Krenke,

2006; A. Smits, R. van Gaalen, & C. Mulder, 2010;

M. Steketee, 2011; M. Turcotte, 2006; R. Ward & G.

Spitze, 2007).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교육기간의 연장

과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18세에서 34세 

사이 성인 자녀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어려운 발달과업

이 되었음을 미국, 캐나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L. Bell et

al., 2007). 2000년대 후반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청년

층은 ‘제일 늦게 고용되고 제일 먼저 해고되는’ 가장 취약

한 집단이 되었다(Z. Qian, 2012). 경제위기 기간 동안 미

국 청년들의 거주 형태를 살펴본 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

혼, 동거, 혼자나 친구와 같이 사는 경우와 달리 부모와 

동거하는 18-24세의 성인자녀가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던 

2007-2010년 사이에 5.2% 증가하였고, 25-34세 자녀에게

서는 1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 Mykyta & S.

Macartney 2012). 또한 이 시기에 10명 중 한명의 청년

기 자녀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같이 사는 것으로 나타

났다(Pew Research Center, 2009). 이처럼 성인자녀의 

독립이 점차 어려워져서 인간발달 단계에서도 ‘성인 전이

기(emerging adulthood)’라는 새로운 발달 단계를 설정

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J. Arnett, 2006).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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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도 교육기간의 연장과 노동시장에의 진입의 어려움

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

다(S. Ahn, H. Cuervo, & J. Wyn, 2010). 이처럼 성인자

녀와 부모는 각 세대의 필요성과 요구에 따라 동거를 결

정하지만 노부모 보다는 성인이 된 자녀들의 경제적 요구

와 필요성으로 인해 촉발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L. Descartes, 2006; B. Isengard & M.

Szydllik, 2012; J. Kahn, F. Goldscheider, & J. Garcia-

Manglano, 2013; A. Smits et al., 2010; S. Vassallo, D.

Smart, & R. Price-Robertson, 2009).

부모와 성인자녀 간 동거가 갖는 두 세대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축적된 상태는 아니다. 부모

와 성인자녀의 동거는 대부분 성인자녀의 필요에 의해 부

모 소유의 집에서 동거를 하는 것이므로 성인자녀가 주된 

수혜자이고 부모에게는 부정적일 것이라 예상했지만(J.

Suitor & K. Pillmer, 1988; D. Umberson & W. Gove,

1989), 오히려 부모도 동거하는 자녀와 갈등관계에 있기 

보다는 여가 시간을 공유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녀 관계에서 이러한 점

이 두드러졌다(W. Aquilino & K. Supple, 1991). 더욱이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직업이나 소득, 결혼 지위, 부모됨 

등에 있어서 안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

인자녀와의 동거가 부모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 Aquilino & K. Supple, 1991;

M. Silverstein, Z. Cong, & S. Li, 2006; M. Sung et

al., 2017). 또한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홀로된 경

우, 자녀와의 동거는 부모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J.

Raymo & Y. Zhou, 2012; M. Sung et al., 2017; M.

van der Pers, C. Mulder, & N. Stevenrink, 2015). 나

아가 부모로부터 늦게 독립한 성인자녀들이 부모와 깊은 

유대를 가지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T. Leopold, 2012)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야

기한다는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부모와 자녀의 연령과 성

별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애주기 단계, 이전의 관계 

특성, 문화적 맥락 등의 요인들에 따라 다양한 관계 특성

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동거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무조건적 수혜를 받

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성인자녀와 부모 

간 지원이 쌍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에게 

더 많이 주기도 한다는 연구결과(L. White & S. Rogers,

1997)가 있다. 더욱이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를 연령 

집단별로 살펴본 연구(M. Steketee, 2011)에 따르면, 연령

이 높은 성인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

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주에서 부모와 동

거하는 18-25세의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

과(N. White, 2002)에 따르면, 성인자녀에게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이란 ‘나의 집(home)’이자 ‘사는 장소(house)’로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공간에 대한 결정권과 제한된 가

사 분담 등의 의미에 따라 부모-성인 자녀 간 상호작용에

서는 많은 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성

인자녀 간 동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거와 관련한 동기나 효과를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M. Steketee, 2011). 따라서 부모와 성인 

자녀가 동거하는 상황에서의 두 세대 간 상호작용이나 역

동성은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부

모와 따로 산 경험 없이 계속 부모와 살아왔던 성인자녀

와의 동거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다가 다시 부모의 집으

로 돌아와 함께 사는 자녀와의 동거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

다(S. South & L. Lei, 2015). 성인이 되어 진학이나 군

대, 연인과의 동거나 결혼을 계기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였

다가 돌아온 자녀를 ‘부메랑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비

중도 증가하고 있다(K. Newman, 2013; M. Turcotte,

2006). 그리고 성인자녀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나 빈도에 

따라 부모의 결혼만족도(B. Mitchell & E. Gee, 1996)나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W. Aquilino, 1990)가 있다. 반면에, 자녀가 돌

아와 같이 살더라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세대 간에 상호 

지원하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부모의 생활만족

도는 높다는 상반된 결과(B. Mitchell, 1998)도 존재한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는 질적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독립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의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어

머니를 심층 면접한 결과(Y. Schwarts & L. Ayalon,

2015)에 따르면, 어머니의 동거 경험과 자녀에 대한 인식

은 매우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메

랑족과 함께 사는 어머니들은 크게 세 가지 집단으로 유

형화 되었는데, 첫 번째는 갈 곳이 없는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도와야 하는 ‘구조자 형’으로, 어머니가 가정생활

과 관련된 모든 규칙을 설정하며, 결정권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 자녀를 돕는 것에 만족하는 유형이었다.

두 번째는 ‘혼란스러운 형’으로, 독립적인 성인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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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되어 돌아온 성인 자녀에 대해 양

가감정을 가지며, 모호한 경계 속에서 혼란스러워 하면서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유형이었다. 세 번째는 ‘관여

하는 형’으로, 다시 돌아온 성인 자녀의 일상생활이나 삶

에서의 중요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는데,

‘구조자 형’과는 달리 자신의 관여 행동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기 보다는 물리적, 정서적으로 힘들다고 느끼고 있

었다.

국내에서는 부모와 성인자녀가 동거하는 캥거루족에 관

한 연구가 최근에 시작되었으며(Y. Kang, 2016; Y. Lee,

et al., 2011; M. Sung et al., 2017), 성인 자녀가 독립하

였다가 다시 돌아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

고 진행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

한 딸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와 함께 사는 이혼 딸-부모의 

관계를 자녀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에서 이혼 후 동거 생활

과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모집 및 특성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이혼한 딸과 이들과 함께 사

는 아버지나 어머니이다. 부모와 같이 사는 이혼한 딸의 

입장과 이혼한 딸과 같이 사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동거 

경험이나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혼한 딸과 부모 중 한 사람을 쌍으로 모집하였다. 이혼한 

딸은 만 35세 이상으로, 자료수집 당시 이혼한 상태이며,

아버지나 어머니는 모두 만 75세 미만으로, 서울 및 수도

권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혼한 딸의 연령을 만 35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이

혼한 자녀가 결혼 적령기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

이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을 인식할 때 연령

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였다

고 하여도 결혼적령기를 넘기지 않은 연령대에서는 이혼 

당사자의 이혼 후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인식이나 부모가 

딸의 이혼에 대해 갖는 인식이 다른 연령대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 연령인 30.2세

(Statistics Korea, 2017a)를 고려해서 결혼적령기가 미치

는 영향력을 배제한, 만 35세 이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한

정하였다.

부모의 연령을 만 75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이혼한 

딸과 부모의 상호의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가 적

극적인 의미의 부양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연령에 

이르기 이전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실

제 노년 시기를 구분해서 살펴본 연구(K. Yun & M.

Sung, 2016)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부터는 노년기의 삶

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7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년기의 

삶의 특성 보다는 오히려 중년기의 삶의 특성과 비슷하게 

나타나 만 75세를 기준으로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70대 중반부터는 신체적으로 고령화되

면서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관계 양상이 ‘부양’과 관련해

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의 연령을 만 75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모집하였다.

거주 지역을 서울 및 수도권으로 한정한 것은 거주 지

역에 따라 가치관이나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이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부정적 시

선을 보이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생애 

사건으로 인식하는 등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이혼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이혼한 자녀가 이혼 후 부

모와 동거하는 삶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주 지역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리서치 회사에서 온라

인 커뮤니티에 모집을 공지하는 방법과 리서치회사에서 

보유한 패널 중에서 본 연구의 조건에 해당하는 패널에게 

모집 공지를 발송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모집 조

건을 제시할 때  이혼한 딸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발

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사회경제적 지위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 연

구 참여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전화를 통해 직접 확

인한 후,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면접 일정을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집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이혼한 

딸 5명과 이혼한 딸과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 3명, 아버

지 2명으로 총 10명이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의 수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머니 3명과 아버지 2명의 

경우 연구 자료로 부족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충분히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도록 시간의 제약을 주지 않았다. 또

한 한 연구자가 이혼한 딸과 어머니나 아버지를 쌍으로 

심층면접될 수 있도록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심층면접 내

용은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쌍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유의

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심층면접 때 유의하였다. 연구 참

여자의 전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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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당시 이혼한 딸 참여자의 연령은 만 35세-40세로,

평균 37.8세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연령은 만 

61-69세 사이였으며, 평균 65세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버

지의 연령은 만 62-65세 사이였으며, 평균 63.5세였다. 딸

의 교육수준은 고졸 1명, 전문대졸 1명, 대졸이 2명, 대학

원졸이 1명이었다. 참여자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2명

과 대졸 1명이었으며, 참여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중졸

인 경우가 1명, 대졸인 경우가 1명으로 차이가 컸다. 이

혼한 딸 5명 중 4명은 회사에서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파트타임인 경우가 1명 있었다. 연구 참여자 어

머니 중 2명은 전업주부였으며, 나머지 1명은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경우가 1명, 아

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는 경우가 1명이었다. 참여한 부모-

자녀 쌍 중에서 한 쌍만이 이혼한 딸이 유일한 자녀였고,

나머지 경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함께 사

는 가족 구성을 보면, 이혼한 딸과 사별 또는 이혼한 어

머니가 단 둘이 사는 경우가 2사례, 부모와 딸 셋이서 사

는 경우가 1사례, 부모와 딸과 딸의 손녀 3세대가 사는 

경우가 1사례가 있었으며, 이혼한 딸과 손녀, 그리고 미

혼의 남동생과 사는 3세대 5식구가 사는 경우가 1사례 

있는 등 다양했다. 연구 참여자 딸의 이혼 전 결혼생활 

지속기간을 보면, 1년인 경우가 1명, 3년인 경우가 2명, 5

년 이상인 경우가 2명이었다. 현재 생활비를 주로 책임지

는 사람은 딸인 경우가 1사례(사례 5), 부모와 딸이 함께 

책임지는 경우가 1사례(사례 4), 부모가 책임지는 경우가 

3사례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이혼한 딸과 부모가 함께 살면서 만나는 

일상의 경험세계와 관계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반구

조화된 면접지침을 활용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이혼한 딸과 함께 사는 부모 중의 한 사람을 자

녀-부모 쌍으로 함께 모집한 후 개별 참여자의 일정에 맞

추어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같이 살고 있는 

이혼한 딸과 부모들이 동거 경험과 관계의 특성을 서로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부모 쌍을 동시에 면접할 경우 이

러한 경험과 생각 전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어

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자녀와 부모를 각자 따로 만나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면접 

내용이 연구주제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연한 면

접지침을 준비하였다. 면접지침에 포함된 내용은 연구 참

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 특성에 관

한 질문과 동거의 배경, 동거에 대한 인식,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지원의 양상, 향후 동거 및 부모-자

녀 관계에 대한 전망 등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은 2017년 1월 19일에서 2월 8일 사이에 이루

Age Sex
Educational

level
Job

Marital
status

No. of
children
(Sibling)

Housing
type

Other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Years of
marriage

before divorce

Source of
living

expenses

Parent 1 69 F
Vocational

high school
Homemaker married

1 Son
1 Dau.

Owned Apt. Father 3 years Parents
Child 1 39 F

4-year
university

Accounting
clerk

divorced

Parent 2 61 F High school Landlord divorced
1 Dau. Rented Apt. None 5-6 years Mother

Child 2 35 F
2-year
college

Office worker divorced

Parent 3 65 F
4-year

university
Homemaker widowed

1 Son
1 Dau.

Owned Apt. None 3 years Mother
Child 3 40 F

Master’s
degree

Part-time
cashier

divorced

Parent 4 62 M Middle school
Apartment
manager

married
2 Dau. Rented Apt.

Mother,
Grandson

1 year
Parents &

Dau.
Child 4 35 F

4-year
university

Office worker divorced

Parent 5 65 M
4-year

university
Unemployed married 1 Son

3 Dau.
Owned
House

Mother,
Unmar. son,
Granddau.

7 years Dau.
Child 5 40 F High school Office worker divorced

Table 1. Participants’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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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연구자의 소

속과 연락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

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참여 의사 철회가 

가능함을 공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

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면접 내용에 대

한 녹음의 허락을 받은 후 면접을 시작하였다. 면접 시간

은 연구 참여자가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를 할 때 부담을 갖

지 않도록 준비한 면접지침을 활용하여 질문을 하되, 질

문의 순서도 연구 참여자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조정하였

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야기 흐름에 따라 질문을 이어

갔으며, 추가질문(probing)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구 참여

자가 이야기한 의도와 의미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각 심층면접은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가 소요되었다. 심층면접은 연구자들의 대학교 연구실이

나 교통이 편리한 회의용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면접 완

료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면접은 연구자들이 분담하여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 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면접지침을 수정하

고 연구 노트를 공유하였다. 면접내용은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치밀하게 전사하여 사용하

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자 

책임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

회(IRB)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

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설명문을 활

용하여 연구에 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

을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심층면담 녹음과 전

사한 내용이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

지 않을 것임을 미리 고지하였고 참여자의 이름도 익명으

로 표기된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연구에 함께 참여하는 부

모나 자녀에게도 인터뷰의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것임을 미

리 알린 후에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3. 자료분석

심층면접한 자료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통

해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법은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자료

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에 주목하는 방식이다(V.

Braun & V. Clarke, 2006).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기 보다

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에게서 반복적으로 떠오른 중요한 

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V. Braun and V.

Clarke(2006)가 정리한 6단계 주제분석법에 맞추어, 이혼

해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딸과 아버지나 어머니의 조망

을 통해 자신(딸)의 이혼에 대한 인식, 이혼 후 부모와 동

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서술하였다. 구체적인 분

석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심층면접 자료를 숙지하면서 각 사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읽는 작업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혼 후 동거한 딸과 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쌍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별 면접 자료에 대한 이해 후 쌍

별로 따로 면접 자료를 읽었다. 이 과정에서는 전사본뿐만 

아니라 심층면접 때 작성한 연구노트도 참고하였다.

2단계에서는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 역시 개별 사례

로 코딩한 뒤 이혼 후 동거한 딸과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쌍별로 다시 코딩하였다. 코딩은 이후 주제를 도출할 때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연구자 모두가 개별적으로 코딩

하였다. 연구자들의 개별 코딩 이후 모든 연구자가 만나

서 전체적으로 코딩 내용을 정리하고 확정하는 작업을 하

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 사이에 크게 이견을 보인 내

용은 없었다.

3단계에서는 코딩결과를 토대로 의미 있는 중심 주제

를 도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때 도출된 주제는 ‘이혼이 

죄스러운 딸과 딸의 이혼이 안타까운 부모’, ‘어쩔 수 없

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딸과 딸의 이혼을 수용하는 부

모’,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혼 사실’, ‘힘든 결

혼생활 이후 자연스러운 동거와 결혼 전과는 다른 약간은 

불편한 동거’,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동거’, ‘걱정되는 이

혼한 딸의 노후와 부모의 지원’, ‘성인이기 보다 여전히 

아이인 딸과 의지가 되는 성인 딸’ 등이었다. 그리고 이혼

한 딸과 아버지나 어머니 쌍별로 독특하게 도출된 주제는 

‘피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와 밀착과 애증이 함께 하는 

어머니와의 관계’ 등이었다.

4단계에서는 도출된 중심 주제들이 체계적으로 잘 연결

되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도출된 중심 주제가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5단계에서는 연결되는 중심 주제들의 범주를 구성하여 

명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딸과 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삶에서 의미 있게 

도출된 범주는 ‘이혼’과 ‘동거’, 그리고 ‘관계’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거하는 딸의 이혼에 대한 인식’과 ‘이혼

한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 그리고 ‘이혼한 후 동거하고 

있는 딸과 부모의 관계 경험’이라는 3가지 범주를 통합해

서 기술하는 서술 작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한 주제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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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인의 연구자들이 

대면회의나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코딩, 주제 도출,

주제명 선정 및 정교화, 연구결과의 해석 등의 전 과정에

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가족

학 전공자 중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충분히 훈련받은 박사

과정 연구원 1인을 통해서 동료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는 

연구자들이 과잉 해석한 부분이나 놓친 부분 등에 대해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

심 주제 범주를 확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동거하는 딸의 이혼에 대한 인식

1) 이혼이 죄송스러운 딸과 딸의 이혼이 안타까운 부모

사회적으로는 이혼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행복한 삶을 위한 차선책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

고 있으나, 이혼한 당사자인 연구 참여자들은 “저는 실패

한 케이스여서” (딸 1) 라는 진술처럼, 자신의 이혼을 인

생의 ‘실패’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혼한 딸을 둔 아버지나 

어머니 참여자도 딸의 이혼을 “처음에는 정말 이건 충격

적인 사고였죠. 솔직히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았죠.”

(어머니 1) 라는 진술에서 나타난 것처럼, 딸의 이혼을 인

생의 ‘충격적인 사고’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딸의 이혼은 딸에게나 부모에게나 딸 개인의 생애 

사건이 아니라 가족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혼한 딸은 자신의 

이혼 사실을 ‘(부모가 자신을) 짠하게 보게 만드는’ 생애 

사건 또는 부모에게 ‘죄송스러운’ 생애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부모 역시 딸의 이혼 사실을 ‘안타까

운’ 생애 사건, ‘(나의 잘못으로 인해 딸에게 생긴) 죄의식

이 드는’ 생애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좀 안되게 생각할거 같아요...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나 할까? 그랬을 거 같네요 (중략) 이렇

게 (이혼을)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딸 3)

지 남편 있고, 가정 있으면 신경을 안 쓰는데…

저렇게 혼자 되가지고 오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이혼해서) 저렇게 와서 있는 게 다 내 

죄 같고, 내가 뭔가 잘 못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제일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1)

특히 어머니도 이혼한 경우에는(사례 2) 딸의 이혼 사

실뿐만 아니라 ‘엄마 같은 전철을 또 밟나 싶어서’라는 

진술처럼, 이혼이 ‘대물림’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

례보다 딸의 이혼을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죠’라고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다. 딸 역시 어머니의 기

대에 부응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혼한 사실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다른 연구 참여자 보다 

더 강했다.

당시에는 저희 외할머니랑 또 사셨어요, 엄마도.

엄마가 그래서 이거 (이혼을) 대물리는 거 같다

고 막 되게 많이 좀 마음 아파하시고 했거든요.

제 이런 상황 때문에 심리적으로 뭐 죄송하죠 

(중략) “아이고 우리 딸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

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그렇게 하셨던 그게 

있는데, 그 기대에 제가 부응하지 못한 게 많이 

죄송스럽다는 마음이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

고 떵떵거리면서 살지 못할지라도. 같이 서로 

마음 맞아서 잘, 같이 이끌고 사는 모습을 보여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엄

마 입에서 “이혼이 대물림되었구나.” 이런 말이 

Major themes Sub-themes

Perceptions on the daughter’s
divorce

∙ Daughters feeling guilty vs. Parents feeling sorry
∙ Daughters deciding to divorce inevitably vs. Parents inevitably accepting the daughter’s decision

but wanting not to disclose

Meanings of living together

∙ Pleasant co-residence with parents after a hard marriage vs. somewhat uncomfortable compared
to the previous co-residence before marriage

∙ More advantages than disadvantages
∙ Worried about the divorced daughter’s uncertain later life and providing parental support

Mechanism of the divorced
daughter-parent relationships

∙ Still a child than an adult vs. Reliable “big girl”
∙ Superficial relationships with fathers vs. Enmeshed and ambivalent relationships with mothers

Table 2. Emergent 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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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게 한 게 죄송스럽죠. (딸 2)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

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는 동일했으나 딸의 이혼에 

대해 취하는 입장에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달리 이혼한 딸과 자신을 분

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혼한 딸을 둔 

어머니는 딸의 이혼을 당사자인 딸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에게 가하는 고통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딸의 

이혼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거나 여전히 ‘털지 못하는 충

격과 아픔’으로 인식하면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렇게 와서 있는 게 다 내 죄 같고 내가 뭔가 

잘 못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제일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중략) 우리 딸은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고통이.

나한테도 이렇게 닥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

(어머니 1)

‘너희들은 절대 앞으로 나중에 너희 대대손손이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마음속으

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털 지를 못하겠어

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을 좋게 봐주려고 그

래도 내가 털 지를 못하겠어. 내 마음이 편하려

면 내가 털어 내야 하는데 털을 수가 없는 거

예요 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내가 너무 

아픔이 커가지고 (중략) 너무 안타깝고 너무 내

가 보면은 너무 짠하고 안쓰럽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저렇게 됐는가 싶으면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 3)

특히 사례 3의 어머니와 딸의 경우에는 다른 사례에서 

보이는 친밀하고 애틋한 모녀관계와는 달리, 어머니에 대

한 딸의 원망이 더 큰 상황에서 사례 3 딸은 어머니가 본

인의 결혼 결정에 과도하게 관여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례 3 딸은 자신이 이혼한 것도 어머니의 책

임으로 보고, 이혼한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을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투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례 3의 어머니는 딸이 이혼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모

든 것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는 딸 앞에서 죄인이 되어 

버리는 모녀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엄마가 저 남자하고 결혼을 빨리 하라 그래가지

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또 그런 징조를 

또 한 번씩 내요. (중략) 옛날 말 한마디만 하면 

엄마를 아주 반 잡아먹죠. 그래서 엄마는 항상 

죄인이야. 항상 결혼도 엄마가 하라 그래서 이

렇게 됐다. 무엇이던지 안 되면 엄마 탓만 해.

근데 보통 아이들 같으면 안 그렇지. 보통아이

들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혼했겠어요?

조금 힘든 것도 다 참지. (어머니 3)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보다 이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딸의 이혼을 자

신의 문제로 동일시하는 어머니와는 달리, 제3자적 관점

에서 ‘이혼이야 지가 이혼한다고 하’면, ‘지하고 안 맞으

면’ (아버지 4) 부모도 어떻게 말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5의 아버지의 경우도 부부라면 서

로 안 맞아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딸의 

경우는 금전적 문제가 얽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딸이 이혼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게... 뭐 이혼이야 지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는... 지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죠 뭐. 그래

갖고 이혼을 해갖고서 집사람이 그래요. 애가 

이혼을 했는데 딸(손녀)을 키우는데 직장 다니

고 하니까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별 반대 감정은 전혀 

없었고요, 뭐 그냥 받아들였죠. 그래갖고 들어와

서 살았죠.”(아버지 4)

제 생각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부가 서로가 

안 맞아도 맞춰가지고 살아야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하는데, 한 사람이 안 맞다 하더라

도 이혼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내 성격은 

이렇게, 네 성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자, 맞춰 

살아야지. 이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우리 큰애가 이혼했지만서도, 이혼할 때

는 꼭 해야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혼해

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

략) 어차피 금전 관계 때문에 하니까. 일단 해

라. 불 끄고, 해결 하고 난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아버지 4)

2)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딸과 딸의 이혼

을 수용하는 부모

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부모에게 갖게 되는 죄송스러움

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혼한 딸의 경우 자신의 이혼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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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 수 없는 삶의 선택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

게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힘든 전 배우자의 성격’, ‘의존

적이고 부정적인 전 배우자의 마인드’, ‘차압’ 등 배우자와

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겪었던 힘든 결혼생활이 전제되어 있었다.

1년 연애하고 만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

처럼 딴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

어하고 정말 피폐해졌거든요, 몸이. 정신적으로

만 힘든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너무 안 좋아

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딸 1)

저도 솔직히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누난지 엄만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혼을 하셨

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살아야지 생각

했는데. 이거는 싹수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

도 아닌 거예요. 전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사람이 물든다고 하잖아요. 긍

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

를 하는데, 항상 부정적인 시각에 생각을 가지고 

사람 옆에 있으니까,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마인드로 변질이 되더라고요. (딸 2)

한편, 아버지나 어머니 역시 이러한 딸의 힘든 결혼생

활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과는 무관하게 딸의 이혼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러한 딸 이혼에 대

한 수용적 태도는 이혼을 생각하는 딸이 이혼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

은연중에는 얘길 했고, 그래도 내심 “잘 살았으

면 좋겠지”라고 생각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데 저희가 결정을 해서 헤어지겠다고 결정을 딱 

했을 때는 “그래 잘 결정했다” 이렇게 하시더

라고요. (중략) 만약에 부모님이 “너 이혼은 절

대 안 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미 여기(친정)에서는 어떤 상황이

든 받아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결정

할 수 있었던 거죠. (딸 1)

처음에 거의 이제 이혼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

죠). 왜나면 그 사위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러셨는데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걸 알고 마음을 

정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딸 5)

이혼을 그냥, 살면서도 계속 너무 힘들다는 소

리를 자꾸 하기에 그렇게 힘들 거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해지더라고요.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고, 속 썩고 살 

필요가 없다. 굳이 뭐 옛날처럼 그 집안에 귀신

이 되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되니, 옛날 사람들

은 무지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굳이 그

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래 네가 그렇다면 네

가 판단을 그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다. (어머

니 2)

그리고 이러한 딸의 이혼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 태도는 

결국 다른 자녀와는 달리 이혼한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이혼한 딸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연결

되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는 ‘(다른 자녀들은) 지 남편 있

고, 가정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이혼한 딸은) 저렇

게 혼자 돼가지고 오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라는 

어머니 1의 진술처럼 딸의 이혼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

면서, 다른 자녀와는 달리 이혼해서 혼자된 딸에게는 뭐

라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렇게 혼자 돼가지고 오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이혼한 딸에게) 해줘야 될 것 같고, 혼

자 있다는 게 안쓰러운 생각이 있어요. (중략)

그래도 앞 날 생각해보면은 애가 혼자(라서) 안

쓰럽고, 혼자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하면은 

이걸 어떡해! 혼자 외롭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옆에 (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중략) 우리 막내가 혼자니까 안쓰러운 것뿐이

지. 다른 애들은 안쓰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1)

3)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혼 사실 

이혼한 딸도 본인의 이혼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부모 역시 안타깝지만 딸의 

이혼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대부분의 이혼 당사자인 딸과 부모는 본인이나 딸의 이혼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타인이 이혼 

당사자나 딸의 이혼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 방어적 태도

를 보이면서 이혼 사실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처럼 이혼 사실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배경에는 당

사자보다 부모의 자존심이 더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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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의 이혼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

고 있었다.

아직 얘기를 못 꺼냈고. 좀 창피해서. 상황이 

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혼을 좀 했다는게 솔

직히 좀 그렇잖아요. 이혼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웬만하면 서로 이해하고 맞

춰서 살면 되지 이혼한 거 보면 성격이 모가 

난 점이 있으니까 안 맞아서 틀어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요. “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이혼했단 얘기를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딸 2)

누가 알까 챙피하고, 자존심에 쉬쉬하고, 누가 

알까 두렵고, 막 이랬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체념이 됐는데, 내가 아직 오픈을 아직 안 했어.

어떻게 생각하면 오픈 해가지고 좋은 사람도 연

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여기

(에서) 안 나와. 우리 딸 이렇게 돌싱돼서 왔다

고. 내 자존심 (때문에). (이혼은) 실패죠.. 잘 살

아야지, 가정 못 지키고 이렇게 깨진다는 건 실

패죠. (어머니 1)

한국에서 이혼했다고 하면 등허리에 딱지 붙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죄인같이 어디 가서 얼굴

을 못하고 살잖아요. (중략) 제가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집에 살아도 정말 웬만한 사람들

한테는 친척이나 알지 진짜 그냥 아는 지인들한

테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딸

이 이러고 있지만, 남한테 드러내놓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니 3)

연구 참여자 중 사례 5 딸은 “엄마가 (자신의 이혼 사

실을) 먼저 말해요 막. (웃음) 계속 말해, 같은 얘기(를).

그리고 또 (어머니가) 긍정 마인드라 그런지 ”이혼이 흠

이냐“ 이러면서 (웃음)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

라고 진술하면서 어머니가 자신의 이혼을 수용한다고 밝

혔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도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하는 

친구한테는 딸의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엄마가 먼저 말해요 막. [웃음] 계속 말해. 같은 

얘기(를). 그리고 또 긍정마인드라 그런지 “이혼

이 흠이냐?” 이러면서 [웃음]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잘 모르거나 비밀로 하

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같이 있다는 거를 비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아니 이혼해서 굳이 여길 또 들

어와서 산다는 게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나?

아주 뭐 자존심을 좀 세우고 싶은 친구한테는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딸 5)

2.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

1) 힘든 결혼생활 이후 자연스러운 동거와 결혼 전과는 

다른 약간은 불편한 동거

주거의 독립이 성인의 전제 조건이 아니며, 성인이 되

어서도 결혼 전까지는 부모와 동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는 한국 가족의 특성(M. Sung, et al., 2017)이 자녀 없

이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후 동거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

었다. 자녀 없이 이혼한 경우에는 결혼을 통해 딸이라는 

하위체계가 전체 가족체계에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결혼이 종료된 이혼 이후에는 다시 이전 체계로 되돌아가

는 것을, 편안함과는 상관없이 두 세대 모두 당연하게 인

식하고 있었다. 즉 딸의 입장에서는 이혼 후 부모와 동거

하는 것을 ‘죄송스럽기는 하나 당연한 것’으로, 부모의 입

장에서도 이혼한 딸이 다시 가족으로 들어오는 것을 ‘당

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독립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게… 본가로 들어가는 게 너

무 당연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혼자 나와 가지고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다시 부모님한테 가는 

걸로 생각을 했지. 그래서 독립을 또 해본 적도 

없고, 저도 독립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딸 1)

자연스럽게 이혼이 이렇게 되고, 인제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인제 엄마랑 같이 살아야지. 당연

하게 생각했지. 이혼했으니까 따로 나가서 살아

야겠다. 이렇게 생각 전혀 안했어요. (딸 2)

다른 연구 참여자와는 달리 사례 3 딸의 경우는 이혼

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투사하며,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와 동거하는 삶은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생활양식이지 본

인이 좋아서 선택한 생활양식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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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후의 어머니와의 동거는 결혼 전의 어머니와의 동거와

는 다른, 불편한 생활양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엄마가 훨씬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점

이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가족이기 때문

에... 하우스 메이트는 내 사생활에 대해서는 간

섭하지 않잖아요. 공간적인 어떤 제약이지! 가족

은 같은 공간에 있어서 불편한 거보다는, 심정적

으로 같이 있으면서 내 사생활을 좀 약간 왜 이

건 이렇게 안 했냐 저건 저렇게 안했냐 라는 지

적을 받을 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조금 약간 

구속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싫고.. 약간 

그런 불편한 점에. (중략)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 

때하고 느낌이 되게 달라요. 다시 들어와서 그러

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고 있으니까 같이 살

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는 거지, 이

게 너무 엄마가 너무 좋아서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간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딸 3)

그리고 이혼한 딸과 부모의 약간 불편한 동거는 자녀가 

있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서 더 명확히 드러났다. 자녀

가 있는 이혼한 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와는 

달리, 이미 결혼을 통해 자신의 딸과 모-자녀라는 하위체

계를 생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가족 체계로 다시 돌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부모와의 동거가 편한 

측면은 있지만,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나 공간적인 제약 

등은 현실적으로 불편하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들은 자녀양육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혼 후에 부

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자녀가 없는 

경우처럼 결혼 전과 전혀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는 아

니었다. 특히 자녀의 존재는 부모와의 동거를 결정할 때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자녀 때문에 자신

들만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자녀 돌봄은 직장 생활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자녀의 

존재가 동거를 조장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따

라서 사례 5 딸의 경우에는 지금은 자녀양육 때문에 부모

와 동거하고 있지만, 자녀가 혼자 등하교를 할 수 있을 

때에는 부모 집으로부터 분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애기가 있었고. 애기를 양육을 제가 해야 됐었

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 혼자는 힘드니까 들어

와서. 근데 자녀가 생기면서 제가 쫌 이렇게 케

어를 해야 되잖아요 애기를. 혼자서 케어를 해

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직장 다니면서 좀 부담

스러워가지고 부모님한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봐 달라고 같이 하면서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같이, 좀 들어가게 됐죠. (딸 4)

언젠가는 분가를 해야... 아이가 혼자 등하원 할 

수 있고 정신 차릴 정도 되면 분가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은 들어요. 지금 아파트를 

사놨어요. 그거를 얘도 이제 제가 둘이서 같이 

방을 쓰니까 자기 방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가해서 정말 예쁘게 꾸며

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이제 사춘기도 

올 텐데 혼자 살고 싶지 않을까요, 얘도? 혼자 

자기만의 방. (딸 5)

한편, 이혼한 딸과 동거하면서 지내는 삶의 질에는 부

모의 경제력과 돈독한 부모-딸 간의 관계의 역사가 중요

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부모의 경제력은 이혼한 딸이 부

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작용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부모에게도 자신의 경제력은 이혼

하고 혼자된 딸에 대한 안쓰러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

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돈독했던 부

모와 딸 관계는 부모로 하여금 딸이 이혼을 해서 안타까

움은 있지만 이혼 후 딸과 다시 함께 살게 된 상황은 좋

다고 인식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딸에게도 이러한 친

밀한 부모-딸 관계는 이혼 후 부모와의 동거를 불편하게 

인식하지 않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잘 해주시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지 좀 

결혼 전부터도 엄마한테 좀 많이 의존적이었거

든요. 다 해주니까. 아 내가 결혼해서 살 수 있

을까? 이런 내 삶을, 내 생활을 내가 이렇게 꾸

려갈 수 있을까? 약간 걱정될 정도로 많이 뒷받

침을 해주시는 편이었기 때문에 다시 부모님한

테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중략) 그렇게 

고민해서 부모님한테 뭐 여건이 안돼서 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부모님한테 가는 게. (중략) 만

약에 부모님이랑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 때

부터 돈독함이 부족하거나 불화가 좀 있었다거

나 괴리감이 있었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었으면 

아마 독립했겠죠... 그런 게 아니라(서). (딸 1)

그래도 앞 날 생각해 보면은. 애가 혼자(라서)

안쓰럽고. 혼자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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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걸 어떡해! 혼자 외롭고 그런 거 생각하

면은 옆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어머니 1)

그러나 이들의 동거는 일방적으로 딸이 부모에게 의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딸이 자립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부모의 그늘에 묻어가

려는 의도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딸 입장에서도 

본인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기 보다는 부모의 뜻에 맞추는 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자립을 해서, 자신이 자기 일을 개척해나

가야 될 텐데. 요새 애들은 의지력이 부족한 면

이 있지 않나. 의타심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

각을 할 때는 많이 약하다, 정신적으로도 그렇

고 모든 게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옛날 

같으면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고,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다시피 하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 좀 많이 의지를 하려고 하고. 쉽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그런 모습

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살려

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엄마 그늘에서 

지는 그냥 묻어 갈라고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어머니 2)

조금 더 제 주장을 더 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

도 제가 부모님한테 들어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

에 아무래도 더 맞춰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만약에 반대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제가 모시는 상황이 됐으면 조금 더 제 주장을 

할 거 같아요. (딸 4)

2)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동거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딸이 이혼 후 다시 부모와 동거

하게 된 삶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생활양식으로 생각

하고 있었다.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독립해서 나가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삶이 딸에게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딸이 결혼 후 나가면서 허전했던 

집이 채워져서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하는 등 자신들의 빈

둥지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활양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요즘 다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그게 도

움이 되고, 저축도 되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나가서 (사는 것이) 나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1)

사실 나는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현재 같이 살

고 싶은 마음이 한 백프로 정도는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 혼자, 조용한 걸 아주 그냥 또 싫더라

고. 사람이 많이 눈에 보여야 되는, 보여야 마음

이 편하고, (빈 집이) 너무 허전하고. 너무 허전

한 게 그냥 이제 세상 다 살았나 (싶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같이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중략) 같은 울타리에서 살아가

야한다는 하나, 욕심 밖에 없어요. (아버지 4)

딸 역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례 3 딸을 제

외하고는, 결혼 전부터 부모와 사이가 좋았고 큰 갈등 없

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혼 후 부모와의 동거가 불편함보

다 본인도 연로한 부모를 일상적으로 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동거 상황을 부

모님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 오히려 엄마아빠 나이 들어가시니까 제가 있

으면 좀 든든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만약에 부모님이랑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 때부터 돈독함이 부족하거나 불화가 좀 

있었거나, 괴리감이 있었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

었으면 아마 독립 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좀 

유대감이 좋고, 어머님이랑 어렸을 때부터 그래

서 불편함이 없나 봐요. 지금 왜 사이가 안 좋

은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왠지 제가 느끼기

에는 저도 옛날에 제가 결혼해서 나가있을 때 

괜히 너무 짠한 거예요. 엄마 아빠 심심할 것 

같고. (중략) 분가해서 있을 때도 되게 마음이 

쓰인 적이 많았거든요. 통화하면. 지금도 전화를 

자주 하기 때문에  저는 출근해서도 엄마랑 전

화를 몇 번씩 해요. 지금은 눈으로 부모님을 계

속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떨어져있을 때는 불편 했어요. (딸 1)

또한 딸의 경우, 어머니는 가사노동을, 본인은 취업자 

역할을 담당하는 등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편안함

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사례 2 딸의 경우, 결혼생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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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일장춘몽’으로 진술하면서 완벽하게 결혼 전 딸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어머

니 역시 딸의 동거로 인해 가사 일이 많아지는 것을, 부

담이 아닌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

고 있었다.

엄마가 아침 되면 “밥 먹어라.”하고 밥 차려주

고. 그게 되게 좋은 거 같고. 그리고 어렸을 때

부터 엄마랑 살아왔다보니까. 그냥 이게 자연스

럽고, 이게 제 마음이 더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계속 이렇게 살았던 느낌? ○○에(남편과 살던 

곳) 살았던 거는 말 그대로 일장춘몽이었나 이

런 느낌. 꿈꾸고 일어난 느낌. 진짜 그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에요. (딸 2)

아무래도 이제 딸이 들어오니까 할 일도 더 많

아지고, 챙겨주고 하다 보면은 그러겠죠.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좀 무료하고, 외롭고 

그러잖아요. 혼자 있다 보면은. 근데 딸이 들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좀 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고, 내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대화도 더 되고. 그러는 거 

같애. 딸로 인해서 그래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

고 생각하는데 난 더 오히려 활력이 생기고 좋

던데요? (중략) 정신적으로도 괜찮은 거 같애요.

노인 둘 외롭게 쓸쓸하니. 딸이 옆에 앞에서 왔

다 갔다 하고, 말 한마디라도 대화 나누고 하는 

것이 더 활력이 생기는 거죠 변화된 건 없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은. (어머니 1)

이처럼 지금 현재 부모와의 동거가 두 세대 모두에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혼에 대한 부정적 감정

을 투사하는 경우나(딸 3),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집을 꾸미고 싶어 하는 딸의 경우(딸 4, 5)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동거하는 지금 현재의 생활양식을 지

속하고 싶어 하였다. 사례 2 딸의 경우, “계속 그냥 이대

로 가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혼한 딸이 부모의 집에 들어오면서 부모에

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에는 

자신이 노부모를 부양할 것을 예측하면서, 현재의 동거를 

호혜성을 갖는 생활양식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은 제가 편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점점 (생

각이) 드는 게 나는 결혼 꼭 안 해서 나중에 엄

마아빠 편찮으셔도 끝까지 모셔야지. (딸 1)

이혼 후 부모에게 의존하는 부모와의 동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상호 호혜적일 수 있다고 딸은 인식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거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

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혼 후 이루어진 부

모와의 동거는 자신들 내부 메커니즘이나 상호작용과는 

무관하게 “부모님 덕 보면서 편안하게 집에서 지낸다”(딸 

4)고 보는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면서 부담스럽게 인식

하고 있었다.

부모님 덕 보면서 편안하게 집에서 지낸다(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자기가 

능력이 되고, 어느 정도의 그게 된다면 굳이 같

이 살 필요가 있냐 나가서 당당하게 혼자 살지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경향이 많은 거 같아요.

(딸 4)

3) 걱정되는 이혼한 딸의 노후와 부모의 지원

이혼한 딸뿐만 아니라 부모도 현재 가장 걱정하는 부분

은 딸의 노후였다. 그리고 이혼한 딸의 노후에 대한 걱정

은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는 부모의 경제력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다른 자녀와는 별도로 이혼한 딸에게 

가산되는 방식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아픈 데가 

생기고. 또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못해서. 조금 

뭔가 그런 게 있어서 내 목표가 안 되고 좀 이

런게 무너져 내리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까

봐 그런 게 조금 걱정이 있죠. (딸 4)

저희는 뭐 그런대로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으

니까 그거 이제 제(외)하고 (나면), 여윳돈으로

(는) 걱정스러워요. 요즘 직장이라는 게 영원한 

직장이 없잖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걱정이에요. 그

래서 지금 다른 자식보다도 애한테 신경이 더 

쓰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니까 걱정이 덜 되는데, 다음이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죽는다던지 그러면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이

런 생각도 들고. (중략) 쟤 앞으로 조그만 거 아

파트 사놓고 상가 하나 사논 거 월세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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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로 그거 이제 좀 (준비해 놓고) 비밀로 한 거

죠. (어머니 1)

제가 힘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주고 싶죠 뭐.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못 해주겠지

만, 경제력이 된다 그러면 있는 거 다 주지 내

가 누구를 주겠어요. (어머니 2)

그리고 이러한 동거 상황에서의 부모의 경제력과 실제

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이혼한 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부모의 경제력과 실제적인 지

원은 이혼한 딸에게 현재는 각박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노후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력은 없

는 상황에서, 딸이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되

고 있었다.

제가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모으

는 대로 다 모으고 있잖아요. 버는 대로… 씀씀

이가 생활비에 들어가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 

독립을 하게 되면 그 생활비를 제가 다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제 노후에 대한 걱

정이 더 앞설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뒷전 같

은 느낌… 그래도 부모님이라는 큰 버팀목이 있

다보니까… 제가 생활비에 대해서 돈 나가는 개

념이 제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내가 체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물가… 이런 시국에 제가 

혼자 독립해서 이 돈, 저 돈 다 쓰면서 살다 보

면 저도 노후걱정이 덜컥 들 것 같아요 (중략)

각박하게 생각할거고… 그런 점이 많이 차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 의존하고 있는 거와 제

가 독립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딸 1)

3. 이혼한 후 동거하고 있는 딸과 부모의 관계 경험

1) 성인이기 보다 여전히 아이인 딸과 의지가 되는 성

인 딸

성인은 “지 앞길 개척해서 나가보고, 씩씩하게 혼자 살

아갈 수 있으면 성인이다 볼 수 있죠. 앞가림 할 수 있는 

게, 부모한테 의지 안 하고. 그게 성인이죠.” 라는 사례 1

의 어머니 진술처럼,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부모에게 의

지하지 않고 혼자 앞가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성인의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는 본인

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성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

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혼 후 부모와 동거를 하면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패턴으로 봤을 때는 

‘성인이 아닌 애’라고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 따

라서 부모-이혼 딸과의 관계는 동등한 ‘성인 대 성인의 관

계’가 아니라 여전히 ‘부모 대 품안의 아이의 관계’로 인

식하고 있었다.

저는 사실 결혼했을 때 내가 성인이구나, 이렇

게 생각했어요. 독립한 느낌. 제가 자체적으로 

뭔가 다 해야 된다는 상황이 딱 처음 맞닥뜨리

다 보니까 결혼해야지 어른이라더니 이게 맞구

나! 이런 생각이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 전에

는 애 마냥 다 해주는 거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이는 많았어도 제가 철든 성인이라고까지 생

각이 안 들었던 것 같고. 정말 그냥 품 안의 자

식처럼 살았던 거죠. 결혼(하고) 보니까 딴 삶이

더라고요. 그때 결혼해보니까 성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애라고 

생각은 안 하죠. 제가 나이가 많은데… 니가 성

인이지 성인이 아니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 

생활패턴은 성인이 아니네요. 생활패턴은 애에

요 그냥. (딸 1)

특히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사례 2의 딸은 결

혼 전에도 어머니는 자신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하

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와의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머니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딸의 상태는 결혼 상황에서

도 지속되었다. 결국 이러한 어머니와 딸 관계는 현재에

도 변함없이 어머니가 ‘든든한 빛과 같은 존재’로 딸의 의

지처가 되는 밀착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저한테는 진짜 하나님 같은 존재? 정말 없어서

는 안 되고. 정말 의지의 대상. 제가 편모가정

에서 자라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있어서 그

랬던지 몰라도. 일단은 남편이라 해도 이혼하면 

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

요. 제 마음 언저리에는 항상 그게 있었기 때문

에. “어차피 지금은 가족이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얘랑도 어차피 헤

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사이인데.” 이런 

생각이 부정 탄 건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엄마를 

선택할거야. 만약에 진짜” 이런 상상을, 제가 

www.dbpia.co.kr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 - 일방적 의존과 상호적 의존의 경계에서 - 17

- 149 -

좀 독특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구해야

된다 하면 누굴 선택할래 너 이렇게 누군가 물

어본다면. “난 엄마를 선택할거야.” 이런 생각

을 했죠. (중략) 현재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요. 언제나 산 같은 존재? 진짜로 막 너무 든든

한. 그냥 제 마음의 진짜 한줄기 빛과 같은 존

재?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없으면 못 살 거 같은. (딸 2)

부모 역시 딸이 “결혼하기 전보다 지금 더 책임감이 

있다고 보고 있”는 사례 4 아버지의 진술처럼, 결혼을 딸

이 성인으로 변화된 한 시점으로 보고 있기는 하였다. 하

지만 현재는 딸의 이혼으로 인해 결혼하기 전처럼 동거하

게 되면서 딸을 성인으로 보기 보다는 여전히 아기로 인

식하고 있었다. 사례 4의 딸 역시 자신을 여전히 애로 생

각하는 아버지의 인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고스란히 본인에게도 내면화되어 있었다.

맨날 보면 결혼하기 전에 보던 걸 지금까지 보

니까 그냥 아직까지 성인이라고 생각이 안 들

죠. 잘 살고 있었다면 아 지금쯤 사람(성인)이 

되어가나? 아직까지 애기 같죠. (아버지 4)

아직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웃음] 아버님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세요. 아

직도 애기라 생각하시고 못 미더워 하시고[웃

음] 조금 불안해하세요. (중략) 저는 지금 한치 

앞도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른은 

아닌 것 같고. (딸 4)

반면, 사례 5의 딸 경우에는 비록 이혼을 하였지만 결

혼을 했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품안의 자식이 아닌 

성인으로 인정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4처럼 결혼

과 출산, 이혼이라는 동일한 생애 사건을 경험한 사례 5

딸의 부모-자녀관계가 다른 것은, 딸을 성인으로 보고 ‘그

냥 너 인생 너 꺼다’라고 보는 아버지의 인식과, 부모를 

자신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둔 사실 등 성인인 딸에게 부

모가 의지하는 방향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전환된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제 품 안의 자식은 아닌, 뭐 이런 이제 떠난.

이제 저도 성인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혼

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중략) (아버지는) ‘그

냥 너 인생 너꺼다.’ 뭐 이런 (입장이시고). 엄

마 아빠는 제가 그 보험(을 든 것이). 엄마 아빠

가 계속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몇 년 동

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신뢰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혼을 한번 

해서 그런지 (제가) 늦게 (집에) 가도 별말 안하

더라고요. 행복하게. [웃음] 이제 놔줬더라고요.

저를 의지하는 것 같긴 해요. (딸 5)

2) 피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와 밀착과 애증이 함께 하

는 어머니와의 관계

결혼 전에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례 1

딸의 경우에도 현재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딸 간 대화의 

연결고리가 되는 등 아버지와는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

서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버지 역시 성인 

딸과는 일상생활에서의 관심사가 달라지면서 사례 4의 아

버지의 진술처럼, ‘(이혼한 딸과는) 상충되는 무슨 이해관

계가 없으니까’ 충돌이나 ‘갈등 같은 거는 없’는 피상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딸과의 피상적인 관계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아빠랑도 많이 친밀했는데, 점점 나이 드니까,

점점 약간 멀어진다기보다 약간 서로 다정다감

하게 하는 건 없어졌어요. 어렸을 때, 대학교 

때가지만 해도 학교 가기 전에 아빠랑 뽀뽀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친밀하고, 아빠 손발톱 

맨날 다 깎아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귀찮은 

거예요.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빠 염색해주는 

것도 귀찮아서 엄마가 해주시고. 옛날 같았으면 

내가 다 해주고 이랬을텐데. 그런 다정다감함이 

제가 덜한 것 같아요. (중략) 옛날에는 제가 막

내딸이라서 아빠랑 더 친밀하고 이런 게 있었다

면, 아빠한테 죄송하지만 지금은 엄마 쪽으로 

치우친 느낌. 결혼하고 나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혼 후) 약간 좀 멀어진 느낌? 그런 

건 좀 있어요. 제가 막 집에 힘들다고 와 있으

면 그런 걸 좀 싫어하셨거든요. 아빠는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엄마를 통해서만 듣는 거예요. 제가 아빠한테 

바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만 얘기하

고. (딸 1)

딸하고 저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상충

되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갈등 같은 거는 없

고... (아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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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딸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결

혼 및 이혼 등 부정적 생애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투사

하는 사례 3을 제외하고는, 이혼 후 더 친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례 2 딸은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이혼 

이후 지나치게 어머니에게 밀착, 의지하면서 오히려 어머

니가 딸과의 관계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엄마 엄마, 내가 솔직히 요만큼도 거짓말 안 보

태서 나는 엄마랑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좋대!

스트레스 너무 받았다는 거에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정말 어떻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소리를 

혼자 지르고 그래도 꿈쩍도 안하고 그런 적이 

많았다면서 나는 엄마랑 사는 게 너무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로 잘하고. 그래서 속으로 그

랬어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내 

친구 부르고 싶어도 너 눈치 보느라 못한다’ 속

으로는 그러지. 그게 좀 불편해요. (어머니 2)

사례 3의 모녀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결혼 및 이혼

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는 딸로 인해 어머니가 힘들어 

하는 상황이었다. 결혼 전에도 각별한 모녀 관계는 아니

었지만, 이혼으로 인해 인생이 꼬인 것을 어머니 때문이

라고 인식하는 딸로 인해 모녀관계가 많이 힘든 상황이었

다. 사례 3의 어머니는 현재의 모녀관계를 ‘옛 어른들 말

이 품 안에 자식이지, 나이 들면 자식도 자식 같지 않다

고 정스럽지 않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내가 참 실망도 많

이 해요’라는 진술처럼, 딸과의 관계를 힘들고 실망스런 

관계로 인식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반면,

사례 3의 딸은 외로운 어머니가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

존하는 상황을,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면서 

극도로 부담을 느끼면서 옆에 있음으로 해서 ‘내 발목을 

엄마가 잡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학 가고 또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엄마가 되가지고 참 나쁜 생각 같지만 정

말 나를 힘들게 하면요 어쩌다 막... 딸인데도 

애정이랄까요? 이런 게 안 느껴질 때가 있다니

까요. 너무 엄마를 힘들게 하면 그래서 이게 인

간이구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자식이라도,

자식같이 안보일 때가 있어요 (중략) 그 옛 어

른들 말이 품 안에 자식이지 저기 어른, 나이 

들면 자식도 자식 같지 않다고 정스럽지 않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중략) 내가 참 실망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말 한번도 누구한테 해보지를 

못하지 내 친동생 여동생들한테나 하지, 나 어

디 가서 말 못하지. 친구한테 말하겠어요? 누구

한테 말 못하지. (중략) 어떻게 생각하면 외롭지 

내가 많이. 그래서 그 외롭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 인생은 어차피 

혼자 나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혼자 간다. 그러

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크게 생각하

지 말자.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가 내 본인한테 

주문을 해요. 그래 조금 외롭더라도 십원이 외

롭다 그러면 십원같이 외롭다 그러면 나는 오원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자 그렇게 내가 내한테 주

문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3)

그냥 인생이 좀 이렇게 많이 꼬인 게 왠지 엄

마 탓인 것만 같고 그 당시에 좀 그랬던 거 같

아요 (중략) 막 너무 살갑거나 사실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데면데면한 상태라고 해야 될까?

그냥 아마 제 개인적인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글쎄요 별로 그렇게 솔직히 정말 

나눌 대화가 많지가 않아요. 정말 뭐… 엄마…

엄마의, 글쎄요. (중략)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엄

마하고 막 대화를 많이 하거나 아빠랑 그런 것

도 아니고. 하지만 좀 그래도 따뜻한 어떤 그런 

마음은 제가 느껴졌는데 엄마랑은 좀 별로 그렇

게 큰 그런 게 없었어요. (중략) 내가 뭐 내가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나한테 너

무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냥 이야기했는데 기분 나빠하셨을 지도 몰라

요. 아 근데 정말 조금 힘들었어요 (중략) 굉장

히 저한테 의지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심정적으로 

굉장히 의지를 하는 거 같아요 외롭다고... 딸이 

옆에 있음으로써 내 발목을 엄마가 잡고 있는다

고 생각하지 않느냐 나한테 그런 부담 주지 않

았으면 좋겠다. (딸 3)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딸과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시각과 목소리를 통해 딸의 이혼과 동

거에 대한 의미와 이혼한 딸과 부모 간의 관계 특성을 살

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이혼 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혼한 딸 5명

www.dbpia.co.kr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 - 일방적 의존과 상호적 의존의 경계에서 - 19

- 151 -

과 이혼한 딸과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 3명, 아버지 2명

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은 주제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도출된 큰 주제는 ‘동거하는 딸의 이혼에 대한 인식’과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 그리고 ‘이혼한 후 동거

하고 있는 딸과 부모의 관계 경험’이었다. 이러한 큰 주제 

하에서 나타난 세부 주제는 딸의 이혼에 대한 인식에 있

어서는 ‘이혼이 죄스러운 딸과 딸의 이혼이 안타까운 부

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딸과 딸의 이혼

을 수용하는 부모’,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혼 

사실’이 드러났다.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에 있어

서는 ‘힘든 결혼생활 이후 자연스러운 동거와 결혼 전과

는 다른 약간은 불편한 동거’,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동

거’, ‘걱정되는 이혼한 딸의 노후와 부모의 지원’이 도출되

었다. 같이 사는 이혼한 딸과 부모 간의 관계 특성 주제 

하의 세부 주제로는 ‘성인이기보다 여전히 아이인 딸과 

의지가 되는 성인 딸’ 이 드러났고, 이혼한 딸과 아버지 

쌍과 어머니 쌍의 면접을 통해 독특하게 도출된 주제는 

‘피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와 밀착과 애증이 함께 하는 

어머니와의 관계’ 등이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한 딸과 부모는 이혼이 삶에서 최선책은 아

니지만, 행복한 삶을 위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혼을 인생의 실패라는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딸은 자신의 이혼에 대해 부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며, 부모는 딸의 이혼을 딸 개인의 생애 사건

이 아니라 가족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보면

서 안타깝게 인식한다. 그러나 딸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차이는 있었다. 어

머니의 경우 이혼한 딸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서 딸의 이혼을 본인에게 가하는 고통이나 충격, 아픔으

로 인식하면서 죄의식을 느낀다. 반면, 아버지는 제 3자적 

관점에서 딸의 이혼을 인식하거나 본인이 맞지 않아서 이

혼한다면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인식하는 측면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달

리 이혼한 딸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이혼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식한다. 부모 역시 이러한 딸의 어려운 

결혼생활을 이혼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의 이혼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딸의 이혼에 대한 수

용적 태도는 안쓰러움과 상승작용하면서 이혼한 딸에 대

한 전폭적 지원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딸과 부모의 이혼

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와는 무관하게, 이혼에 대한 부정

적 낙인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혼 사실 자체를 창피한 

일로 인식하면서 타인이 이혼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는 곧 부모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미분화된 부

모-자녀 관계 맥락(S. Lee et al., 2012; Y. Park & U.

Kim, 2004)이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는 딸과 그들의 부

모에게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생애과정관점의 

대표적인 학자인 G. Elder(1985)가 말한 것처럼,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이혼한 딸의 이혼이라는 생애 사건은 딸이 

경험한 생애 사건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부

모와 자녀의 삶이 한 데 묶여 있는 ‘연결된 삶’이기 때문

에, 자녀 세대의 이혼은 부모 세대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자녀들보다 

이혼한 딸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자녀로 

인식하면서 조건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에서 주장

하는 것처럼, 부모들은 동거하고 있는 이혼 딸을 전폭적

으로 지원하고 있었다(K. Fingerman et al., 2009). 즉 이

혼한 딸에게 부모는 그야말로 유일하면서도 든든한 심리

적, 물질적 안전망이 되고 있었다.

둘째, 자녀 없이 이혼한 경우에는, 결혼을 통해 딸 또

는 본인이라는 하위체계가 전체 가족체계에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혼 이후 다시 이전 체계로 되돌아가는 

두 세대의 동거를, 이혼한 딸이나 부모 모두 당연한 거주

형태로 인식한다. 반면, 다른 연구 참여자와 달리 이혼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투사하며,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을 부

담스러워 하는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생활에 대

한 간섭이나 공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혼 후 부모와 동

거하는 상황을 불편하게 인식한다. 그리고 이혼 후 부모

와 동거하는 삶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딸의 돈독

한 관계의 역사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혼한 딸과 

부모 모두 현재의 동거에 대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생활양식으로 생각하며, 현재는 이혼한 딸이 부모에게 일

방적으로 의존하는 생활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후에는 

자신이 노부모를 부양할 것을 예측하면서 이혼한 딸의 입

장에서는 현재의 동거를 장기적인 맥락에서는 호혜성을 

갖는 생활양식으로 인식한다. 한편, 이혼한 딸과 부모는 

자신이나 딸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 그리고 이

러한 걱정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부모의 경제력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다른 자녀와는 별도로 이혼한 딸에게 

가산되는 방식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처럼 딸의 이혼이라는 생애 사건이 두 세대의 동거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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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 여부가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를 해체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는 이혼한 딸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미

래의 노부모 부양까지 고려한다면 두 세대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생활양식이라고 이혼한 딸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

리고 이러한 인식이 현재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

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감은 따로 

사는 자녀들보다 오히려 낮다는 연구결과(L. White & S.

Rogers, 1997)가 일부만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있어야 

성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이혼한 딸이나 부모에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딸의 인생을 본인과 분리시키며,

부모를 자신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두었던 한 사례를 제외

하고는 현재 부모와 동거하면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는 성인이 아닌 아이나 부모 품안에 있는 아이로 딸 또는 

본인을 인식한다. 또한 이혼한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

머니가 대화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등 간접적으로 상

호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로 아버지와 이혼한 딸과의 관계

는 어떤 이해관계나 충돌, 갈등도 없는 피상적 관계를 유

지한다. 반면, 이혼한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딸의 어머니

에 대한 부정적 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혼 후 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

이처럼 이혼한 딸과 부모가 동거하는 삶은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혼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딸

과 이러한 딸의 이혼을 안타까워하면서 감싸주는 부모와

의 관계를 통해 이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상황을 보여준

다. 특히 부모-성인자녀 관계가 여전히 동등한 성인 대 성

인의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부모 슬하의 자식 관계로 자

리매김 되고 있기 때문에 딸이 이혼 후 원가족으로 돌아

와 동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혼한 딸이 결혼한 딸에 비해 부모와의 애정적 

결속이 낮다는 연구결과(N. Sarkisain & N. Gerstel,

2008)와는 상충되는 결과이며, 이혼한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부모와의 교류나 동거, 기능적인 지

원 교환을 더 활발히 보인다는 실증연구들(F. Bucx et al.,

2008; N. Sarkisian, 2006; N. Sarkisain & N. Gerstel,

2008; T. Swartz, 2009)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한 딸과의 동거는 

부모의 경제력을 토대로 이혼한 딸에게 심리적, 경제적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부모-자

녀 관계가 좋았던 경우에만 이혼 후에도 다시 동거를 선

택하였고, 자녀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부모의 인식이 

많이 발견된 것에 미루어 볼 때,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

거는 이혼한 딸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안전망 제

공의 성격이 가장 크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안전망 속에

서 어머니와 딸 관계는 친밀하고 밀착된 관계를 보이며,

부녀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피

상적 관계가 부녀 간 이해 충돌이나 갈등을 없애는 기제

로 작용하여 오히려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도 있다. 이와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른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혼한 딸의 부모와의 동거를 현 시점에서 조망

해 보면, 이혼한 딸의 일방적 의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보면 호혜

성이 보여, 이혼한 딸이 부모와의 동거에서 감사와 편안함

을 느끼면서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고 싶은 생활양식으로 현

재의 삶을 인식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이혼한 딸의 인식은 

이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이혼한 딸의 부모와의 동거를 통

해 이혼에 대한 인식, 동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서 한국 가족의 특성과 노부모-성인

자녀 간 상호작용 관계에서 보이는 호혜성을 예측해 보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가족의 특성을 진단하고 트

렌드를 예측할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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